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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박트리아를 통해 유럽의 사상이 극동 지역으로 전파되었다면, 그와 유사한 채널

을 통해 아시아의 사상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”는 말이 있듯이 박트리아는 이란계 

유목민이 세운 파르티아와 함께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중계무역을 

통해 크게 번영을 제국이었다. 기원전 4 세기에 마케도니아가 페르시아를 침략 한 

후, 현대의 아프가니스탄, 동부이란, 파키스탄 북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그리스 지

배 세력이 건국한 박트리아는 동전, 비문 및 건축 유적뿐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의 

문헌에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. 

박트리아는 서부와 인도의 동부에 대한 부활로 페르시아의 압력을 받고 사라지

기까지 200년 이상 유럽, 남아시아 및 극동 지역의 접점으로 활동했다. 전성기 때의 

영역은 동쪽으로는 타림 분지, 서쪽으로는 페르시아, 북쪽으로는 소그디아나, 남쪽

으로는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이었다. 박트리아 지배계급 모두가 그리스계 출신이

고,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으며, 그리스 화폐가 통용되는 등 전형적인 헬레니즘 국가

였다. 기원전 2세기 전반의 제3대 왕 때부터 간다라 지방에 진출해 그리스 문화를 

전파함으로써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불교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간다라 미술이 탄

생하였다. 박트리아의 역사는 당시 그리스, 페르시아, 인도의 고대 문헌에 대한 깊

이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시대적 증거

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.




